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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가대표 남자 필드하키선수들을 대상으로 허리의 시각적 상사 척도와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 및
허리의 근력 간의 상관관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각적 상사 척도와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는 자기 기입식 평가로 진행
하였으며, 허리의 근력을 DAVI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남자 필드하키선수들의 허리의 시각적 상사 척도와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각적 상사 척도와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는 허리의 근력에 어떠한 상관관계
도 없었다. 따라서, 필드하키선수들의 허리 재활운동 시 단순한 근력운동이 아닌 새로운 운동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향후 선수들의 치료 및 운동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으로 사료
된다.

주제어 : 필드하키, 시각적 상사 척도,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 허리 근력, 스포츠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visual analogue 
scale(VAS) of the waist and Oswestry Disability Index(ODI) and the muscle strength of the waist for 
male field hockey athletes. The VAS and ODI were conducted by self-written evaluation, and muscle 
strength was measured by using DAVID. Pearson correlation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to α = .05. The VAS of the waist of male field hockey athletes and 
the ODI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other VAS and the ODI did not correlate to the strength 
of the lower back.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new exercise program for the rather than 
strength training during the waist rehabilitation exercise. It is thought that these studies will serve as 
basic data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treatment and exercise programs for athlet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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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필드하키는 1908년 제4회 런던 하계올림픽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1],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 스포츠 중 하나이다[1]. 국제하키 연맹
(International Hockey Federation: FIH)은 1924년 
창설되었으며 현재 5개 대륙에 137개국이 가입되어 있
다[1]. 우리나라 남자필드하키는 대학부(8개 팀)와 일반
부(5개 팀)는 총 13개 팀으로 약 230여 명의 선수만이 
등록되어있다[2].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남자필드
하키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며[2], 필드
하키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필드 하키선수들은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고 운동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3], 장시간의 고된 훈련 참가하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 
손상 발생률을 증가시킨다[3]. 근 골격계 스포츠 손상은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는 물론 성공적인 선수 생활에 악
영향을 미치므로[4], 선수 관리를 위해선 간과할 수 없는 
필수 요소이다. 특히 필드하키선수들은 허리를 숙이고 공
을 드리블하며[5], 이러한 드리블 자세는 필드하키선수들
의 평균 2.73mm 척추의 수축(spinal shrinkage)이 발
생하여 요통이 빈번히 발생한다[5]. 

일반적으로 요통은 근력 약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 
알려져 있으며[6],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요통은 운동 제
한과 근력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스포츠 
손상 후 재활운동으로 근력운동을 진행하고 있다[7]. 

한편, 요통 환자의 진단 및 평가로 널리 쓰이는 의학적 
방법인 X-ray, CT, MRI 등의 방사선검사는 구조적인 손
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요하지만 환자의 실질적 기능적 
능력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8]. 따라서, 환자들
의 기능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측정 도구들을 사
용한다. 특히 오스웨스트리 장애 설문지(Oswestry 
Disability Index； ODI)는 요통의 통증 정도와 기능상
태를 평가하는 자기 기입식 평가도구로 신뢰도와 타당도
가 높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9]. 

이전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요통은 운동 제한과 체간 
근력의 감소를 유발하고[10], 체간의 근력은 오스웨스트
리 장애 설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그러나 
이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노인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체력 및 근력 그리고 신체 조성이 일반
인들보다 뛰어난 엘리트 선수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
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대표 남자 필드하키
선수를 대상으로 허리의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와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 및 허리 

근력의 관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남자 필드하키선수
들의 운동 수행능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가대

표 선수촌에서 훈련한 24명의 국가대표 남자 필드하키선
수들이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표본 크기 산출 프로
그램(G*Power version. 3.1.9)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0.5, 유의 수준 .05, 그리고 검정력 .75로 산출한 표본 수
는 23명이었다. 국가대표 선수촌 전담 물리치료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또
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선수들만 동의서에 서명 
후 연구 참여자로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Mean SD

Age (years) 28.92 4.01

Height (cm) 175.63 4.68

Weight (kg) 73.45 7.10

BMI 24.57 2.0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4)

2.2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가대

표 선수촌에서 훈련한 24명의 국가대표 남자 필드하키선
수들의 요통의 통증 정도와 기능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시각적 사상 척도와 오스웨스트리 장애 설문지를 측정 
도구로 사용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평가하였다. 오스웨스
트리 장애 설문지는 각 항목당 6점 척도(0〜5점)로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총합은 50점이
며, 점수를 높을수록 기능이 저하된 것을 의미한다[12]. 

연구 참여자들은 측정 도구에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게 
하고 익명성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측정 도구
를 작성하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2개월 간격으로 3회 측
정하였으며, 측정값의 평균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오스웨스트리 장애 설문지의 크론바하알파
는 .903었으며, 각 항목당 타당도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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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extraction

question 04 .834

question 03 .789

question 02 .768

question 05 .731

question 06 .685

question 01 .685

question 10 .668

question 09 .613

question 08 .567

question 07 .562

Table 2. Validity of Oswestry Disability Index.

또한, 체간의 근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등척성 체간 신
전 측정 장비(DAVID, Trunk Extension-F110)와 등척
성 체간 굴곡 측정 장비(DAVID, Trunk Flexion–F130) 
그리고 등척성 체간 회전 측정 장비(DAVID, Trunk 
Rotation-F120)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등척성 체간 
굴곡/신전 측정 장비는 하퇴부 길이에 맞게 조절할 수 있
는 발판과 대퇴부 길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무릎 패
드, 골반 벨트, 높이 조절이 가능한 좌석, 등받이 패드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는 무릎을 90°-95°로 구부리
고 앉았으며, 체간은 수직보다 30°로 앞으로 구부려 측
정하였다. 등척성 체간 회전 측정 장비는 대퇴부 길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무릎 패드, 대퇴부 벨트, 골반 패드, 
어깨 패드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는 측정할 방향의 
반대쪽 횡 방향으로 하체를 30° 회전시켜 측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근력 측정 시 최대의 힘을 발휘하도록 
사전 교육을 진행했으며, 최초 3회 예열시험을 시행한 후 
최대의 힘으로 측정하였고, 2인의 물리치료사가 연구 참
여자들이 최대의 힘을 발휘하도록 옆에서 구령을 넣어 
독려하였다. 모든 측정 장비에 부착된 강도 측정기는 체
간의 토크를 NM 단위로 측정하여 시각적 피드백을 위해 
장치에 부착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시하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2개월 간격으로 3회 측정하였으며, 측정값의 
평균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3 자료 분석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

며, 허리의 시각적 상사 척도와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 
및 허리 근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correlation)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
은 SPSS version 26.0 for Windows (IBM Corp, 
Armonk, NY, USA)로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

은α=.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가대표 선수촌
에서 훈련한 남자 필드하키선수들의 허리의 시각적 상사 
척도는 평균 3.21±1.84이었으며, 가장 높은 선수는 7이
었고, 가장 낮은 선수는 0이었다. 또한, 남자 필드하키선
수들의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는 평균 14.75±9.02이었
으며, 가장 높은 선수는 38이었고, 가장 낮은 선수는 0이
었다(Table 3 참고).

Mean SD

VAS 3.21 1.84

ODI 14.75 9.02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VAS and ODI

남자 필드하키선수들의 체간의 신전근은 평균 
263.92±57.93NM이었으며, 가장 높은 선수는 348NM
이었고, 가장 낮은 선수는 172NM이었다. 체간의 굴곡근
은 평균 141.42±30.94NM이었으며, 가장 높은 선수는 
231NM이었고, 가장 낮은 선수는 109NM이었다. 또한, 
체간의 왼쪽 회전근은 평균 165.46±27.68NM이었으며, 
가장 높은 선수는 206NM이었고, 가장 낮은 선수는 
114NM이었다. 체간의 오른쪽 회전근은 평균 
150.88±36.52NM이었으며, 가장 높은 선수는 245NM
이었고, 가장 낮은 선수는 90NM이었다(Table 4 참고).

Mean SD

Extension 263.92 57.93

Flexion 141.42 30.94

Rotation right 150.88 36.52

Rotation left 165.46 27.68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trunk muscle power

허리의 시각적 상사 척도와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 및 
허리 근력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시각적 상사 척도와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는 r=.503(p=.012)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각적 상사 척도와 허리 
근력, 그리고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와 허리 근력은 어떠
한 상관관계도 없었다(Table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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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 ODI Ext Flex Rot 
right

Rot 
left

VAS 1

ODI .503* 1

Ext -.077 -.193 1

Flex .167 -.238 .339 1

Rot 
right

-.136 -.210 .539** .456* 1

Rot
left

-.039 -.400 .366 .454* .548** 1

Ext.: Extensor, Flex.: flexor, Rot : Rotation
*p<.05, **p<.01

Table 5. The correlation between muscle power and 
VAS, ODI Scale.

4. 고찰

본 연구는 국가대표 남자 필드하키선수들의 허리의 시
각적 상사 척도와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 및 허리 근력
의 관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국가대표 남자 필드하
키선수들의 운동 수행능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프
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연구에서 국가대표 남자 필드하키선수들의 허
리의 시각적 상사 척도는 평균 3.21±1.84이었으며, 오
스웨스트리 장애지수는 평균 14.75±9.02로 시각적 상
사 척도와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의 상관관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r=.503, p=.012). 이는 만성 요통 환자의 
시각적 상사 척도와 장애지수(Roland-Morris Disability 
Questionnaire; RMDQ)의 관계가 있다는 Boonstra 
등[13]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시각적 상사 척도와 
장애지수는 유효성과 신뢰성은 높지만, 환자의 객관적 평
가가 아닌, 본인 스스로 주관적 평가로써 해석이 어려우
며, 통증의 강도가 중간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14], 
통증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14]. 한
편, 최도일 등은[15] 이러한 측정법들은 단지 통증의 강
도나 감각적인 측면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측정값의 작은 
차이라도 모수적 추정에 따른 통계학적 검정에서 유의성
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고 하였다. 따라서, 시각적 상사 척도와 오스웨스트리 장
애지수의 상관관계는 선수 본인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
루어졌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대표 남자 필드하키선수들의 체간의 신전근은 평
균 263.92±57.93NM이었으며, 체간의 굴곡근은 평균 
141.42±30.94NM이었다. 또한, 체간의 왼쪽 회전근은 
평균 165.46±27.68NM이었으며, 오른쪽 회전근은 평

균 150.88±36.52NM이었다. 일반적으로 요통은 체간
의 근력 약화로 의해 발생하는 것 알려져 있으며[6], 선수
들의 스포츠 손상 후 재활운동으로 근력운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그러나 흥미롭게도 우리의 연구
에서는 이러한 체간의 신전근과 굴곡근 그리고 체간의 
왼쪽/오른쪽 회전근의 근력은 시각적 상사 척도와 오스
웨스트리 장애지수의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었다. Bala 
등[16]은 필드하키선수들의 요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력이 아닌 근지구력이라고 하였다. 증가한 근지구력은 
산소의 사용과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산화 및 대사 능력 
역시도 증가하기 때문이다[17]. 또한, 체간의 근지구력은 
운동 수행능력의 평가 요소 중 하나인 심폐기능에도 영
향을 미치므로[18], 체간의 근지구력 필요성이 강조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Nadler 등[19] 필드하키선
수들의 요통의 원인이 체간의 근력 약화가 아닌 체간의 
좌우 근력의 비대칭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체간의 왼쪽/오른쪽 회전근은 비대칭이었으며, 왼쪽 회
전근이 높았다. 이는 시합 및 훈련에서 회전이나 스윙을 
할 때 선호하는 한쪽만을 선택하기 때문에[20], 한쪽 장
요근(iliopsoas)의 단축으로 인해 요통이 발생한다[20].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의 연구에서 체간의 
신전근과 굴곡근 그리고 체간의 왼쪽/오른쪽 회전근의 
근력은 시각적 상사 척도와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의 상
관관계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국가대표 남자 필드하키선수들의 허리의 시각
적 상사 척도와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 및 허리 근력의 
관계 알아보았다. 필드하키선수들뿐만 아닌, 모든 선수들
이 요통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선수들은 운
동 수행능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교육과 운동 및 재활치료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
루어져야 하며,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 및 보조장비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요통이 발생한 선수들에게 단순히 체간의 근력운동
이 아닌, 체간 좌/우 근력의 비대칭을 조율할 수 있는 운
동과 신경근의 불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근
지구력 훈련 등을 실시 함으로써 요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가대표 남자 필드하키선수들이 연구에 참
여하였지만 24명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국가대표 남자 필드하키선수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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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가대
표 선수촌에서 훈련한 24명의 국가대표 남자 필드하키선
수들을 대상으로 허리의 시각적 상사 척도와 오스웨스트
리 장애지수 및 허리 근력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남자 필드하키선수들의 허리의 시각적 상사 
척도와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 및 허리 근력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시각적 상사 척도와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
는 r=.503(p=.01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각적 상사 척도와 허리 근력, 그리고 오스웨스
트리 장애지수와 허리 근력은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었다.

본 연구는 비록 24명의 제한된 인원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남자 필드하키
선수들이 모두 연구에 참여했다는데, 가치가 있으며 이러
한 지속적인 연구들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스포츠 
손상 예방을 위한 운동 및 재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유
용한 기초적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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